
2024년 2월 7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에서 고양이를 오피스텔 12층에서 내던져 죽음에 이르

게 한 30대 남성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와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는 법원 앞에서 동물학대범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

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6월 24일 새벽 4시 40분경 김해시 내동 한 오피스텔에서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를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오피스텔 1층 편의점 

앞에 있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갑자기 ‘퍽’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한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

2024년 2월 6일(화) 13: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 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변화팀

담당 : 윤성모 활동가 (070-4760-7283) 신주운 정책변화팀장 (070-4760-0711)

- 기 자 회 견  취 재 요 청 -

반려묘를 12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피고인 이 씨 선고 공판 열려
사람이 손으로 던졌다는 목격자들 진술 일치

범행 부인하는 이 씨에게 검찰 징역 1년 구형

일시 2024년 2월 7일 (수) 오후 1시 15분

장소
창원지방법원 앞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 식순 >

순서 발언자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동물권행동 카라

시민발언 참석자 중 1인

기자회견문 낭독 참석자 중 1인 또는 나눠서

구 호 참석자 모두 함께



진 채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위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창 밖으로 다른 고양이를 들고 있었는데, 고양이는 다리로 그 사람의 팔을 붙잡

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내 손으로 고양이 다리를 하나하나 떼어내더니 두 손으로 고양이

를 아래로 던졌다고 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목격자 제보를 받고 사건을 경찰 고발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

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당시 사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분노와 사

회적 파장은 컸습니다. 7,220명의 시민들이 피고인 엄벌 촉구 탄원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다

수의 언론에서도 사건을 연이어 보도하였습니다.

이 씨는 수사 과정과 재판 때 줄곧 고양이를 던지지 않았고 그들이 스스로 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구형을 내렸습니다.

반려동물 추락 학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반려견이 아파트 9층에서 추락하였고 학대자는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같은 월 구로구에서는 

반려묘 오피스텔 추락 사건이 일어났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의자(또는 피

의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직접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복되는 유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 이 씨에 대한 엄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나아가 

동물이 스스로 떨어져 죽음에 이른 것이라며 혐의를 피해가려는 이들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

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 추락 방지 조치 의무화’ 등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돌보

아야 한다는 보호자 의무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조항이 동물보호법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카라는 동물학대범의 법적 처벌뿐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도 활동할 것입

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사진 1] 오피스텔에서 추락한 이 씨의 두 반려묘


